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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13:30분 해고자 복직을 위한 노사관계개선협의회를 열고 상견례 겸 해고자 복직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조합은 민영화 시점에서 과거 공기업 시절 조합활동을 하다 부득이 해고된 15명에 대해 노사화합적 차원에서 전원 복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은 현재 회사의 사정상 해고자를 구제할 여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조합은 우리의 기업규모로 볼 때 사업부진과 해고자복직은 연관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못박았다.

또한 조합은 노사관계를 바라보는 중요한 잣대 중 하나가 해고자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로 갈음할 수 있다며 김영삼 정권시절 국가전복세력으로 몰리거나 114분사와 관련 해고된 사람들이 대부분인 만큼 사측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 이들을 구제해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
한편 노사관계개선협의회는 단체교섭의 목적사항인 해고자 복직뿐만이 아니고 과거 노사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발전된 노사관계 정립 등 노사간 모든 사항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전제한 후 노측교섭위원은 이번 노사관계개선위원회에서 민영화원년에 ‘해고자 복직, 우리사주조합 사외이사 진출, 자기역량개발에 따른 연수휴직제, 직렬/직급 문제' 등도 함께 논의 및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노사관계개선협의회는 노사간 신뢰문제를 포함해 포괄적인 해고자 복직문제를 논의했으며 세부적인 논의는 추후 회의를 통해 지속하기로 하고 16일 14:50분 회의를 마쳤다.
한편 KT노동조합 단체교섭과 관련 SKT노동조합 김덕철위원장과 KTF노동조합 배효주위원장의 격려 방문이 있었다.

민주노총은 16일 14:00 공무원연금관리공단 4층에서 제2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주5일제와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투쟁과 정책연구원 운영 규정, 사회개혁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노동조합은 지재식위원장 외 2명의 중앙위원이 참석했다.






민주노총, 16일 중앙위 열려


조합, 지재식위원장 외 2인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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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 15명 전원 복직 요구


노동조합, “민영원년 노사화합적 차원에서 해고자 복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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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노사관계개선협의회를 열고 해고자 복직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개혁과 희망 그리고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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